
태안주민, 삼성그룹에 집단항의
원유유출 후 4년간 1000억원 집행 안돼 … 피해대책 마련 촉구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피해주민들은 12월7일 원유 유출사고 4년째를 맞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삼성그룹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소속 주민 1000여명은 결의문에서 “기상 상황을 무시하고 무모한 항해를 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신문에 사과문만 올린 후 지역 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미루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피해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약속한 대

로 지역 협력기금 기탁 및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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